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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주한 미군에 감사의 표시를 하는 단체
By Sgt. Russell C. Bassett

서울 용산 - 대다수의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은 주한미군 철수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56번 고속도로에서 두 명의 한국인 소녀가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사고는 반미주의자들을 자극했고 이는 급기야 촛불시위라는 반미집회를 낳았다.

지난 일월, 미국에 우호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모아 여러 단체들을 조직하였고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이들의 수는 반미주의자들이 반미 집회에 참여하는 자들의 수와 거의 대등한 숫자가 되었다. 미국에 우호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금요일 오전 미8군 본부를 찾아와 발렌타인 데이 선물을 미군들에게 증정함으로써 미군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였다. 미8군 본부를 찾은 이들은 37,000개의 초콜렛 상자를 가져와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한미군 37,000명에게 증정하였다.

인터넷 신문인 독립신문의 사장을 맡고 있는 신혜식 씨에 따르면, 이번 초콜렛 증정은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군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의미라고 한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 시위들로 인하여 한국과 미국 사이의 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은 한국의 의형제이고, 우리는 미군 철수에 반대한다.”

이 행사의 주최자들은  미 8군  참모장 윌리엄 D. 아이비 육군 대령과 주한미군 민사처 리처드 몬리얼 해병대 대령, 주한 미해군 참모장 에드워드 부어더 해군 대령에게 초콜렛과 사탕이 담긴 발렌타인 바구니를 주었다.

아이비 대령은 상징적 의미가 담긴 그 선물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자신들의 정부가 바라는 것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이 단체의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자신들의 의견을 보여주고, 자신들이 우리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행사에 참석한 몇몇 사람들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주한미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함께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한국 시민들이 미군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부 소수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시민단체, ‘21세기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의 사장인 봉태홍 씨가 말했다.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이 우리를 위해 해준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독립신문 유한진 기자가 말했다. 많은 한국 시민들은 미군들이 한반도에서 철수함으로써 오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반미 시위는 자주 한국의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혜식 씨와 아이비 대령은 반미분위기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한국민 전체로 봤을 때만 소수가 아니라 한국의 젊은 세대 가운데서도 소수임을 강조하였다.

“미군과 미국은 일부의 한국인이 대다수의 한국인의 견해를 대표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전해듣고 있다.” 신혜식 씨는 말했다. 그는 “다수의  한국 젊은이들은 미국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는 믿을 만한 친구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이비 대령은 “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들이 묘사된 것처럼 반미적이라고는 생각치 않는다.”라고 동의했다. “모든 한국 젊은이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일상에 바빠  중립적일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이비는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군이 발렌타인 초콜렛을 받고 싶어할 것이라고 하면서, “초콜렛 바구니 중 몇 개는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을 위해 공동경비구역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주관자들은  감사의 표시를 위한 행사에 참석했던 관중들에게 2주후에 미국에 대한 찬성의 집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민들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3월1일까지 백만명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봉태홍 씨가 말했다.

“이번 집회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되며, 우리는 몇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는 백만명의 북핵반대, 반 김정일, 그리고 미국에 대한 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유씨가 말했다. “우리는 이번 행사가 미국에 대한 우리의 우호적인 감정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반미집회의 주관자들은 항로를 바꾼 듯 하다. 여중생 사건에 대한 촛불 시위가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비난하는 반전 시위로 변하였다.

양국 국민들과 세계의 사람들은  어떤 시위가 한국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대변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